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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1219  신문윤리강령 위반 ▲

스포츠조선  발행인  방  준  식 

주 문 > <

스포츠조선 2011년 9월 6일자 1면 「육상지원, 삼성가에서 한다면…」 제목

과 사진, 3면 「육상경기연맹회장… 이부진 사장이 맡아라」 제하의 기사에 대

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 > <

스포츠조선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한국육상이 세계수준에 

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차제에 한국육상에 대해 긴급제안

을 한다는 취지로 1·2·3면을 할애해 제안성 기사를 게재했다.

 <스포츠조선 2011년 9월 6일자 1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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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신문은 삼성그룹이 대한육상경기연맹을 맡아 운영해온 지 15년이 되었

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3개면에 걸친 기사를 통해 촉구성 

제안을 했다. 그중 특히 1면은 기사 없이 「육상 지원, 삼성가에서 한다면…」이

란 제목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대형사진을 게재

하고 3면에서는 ‘육상경기연맹 회장 …이부진 사장이 맡아라’는 제목의 기사

를 보도했다.

스포츠조선은 이 기사에서 이건희 회장은 국제올림픽 위원이고, 아들인 이

재용 사장은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에 관심이 깊고, 둘째 사위인 김재열 제일

모직 사장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운동 경기에 관여하

지 않고 있는 맏딸인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나서야 한국육상의 미래가 열린

다고 주장했다.

해설기사를 포함한 보도기사는 사실과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

해야 하며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. 

위 기사는 언론사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설이 아니라 해설성 기사이다. 그럼

에도 1면에 이부진 사장의 대형사진을 게재하고 3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‘육상

경기연맹회장… 이부진 사장이 맡아라’라는 등으로 달면서 특정인의 특정 직

위 취임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

비록 편견이나, 이기적 동기가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, 사회적 공기인 신문

의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. 나아가 이는 언론이 ‘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

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’는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에도 어긋나므로 신문윤리강

령 제2조 「언론의 책임」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언론의 자유·책임·독립

50  기 사  

신문윤리위원회-심의결정집 51호-0711.indd   50 2012-08-10   오후 3:27:36




